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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경영권 다툼 “정면돌파” 선언
SK 이사회, 임시주총 개최 요구 거부 … 소버린과 법정공방 불가피

최근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 이사회가 소버린측의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

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소버린측은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해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소

버린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통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K 이사회는 11월5일 서울 종로 SK 본사의 이사회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소버린측의 임시주

주총회 개최 요구안을 참석이사 8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최태원 회장과 유정준 전무 등 사내이사 2명

은 불참했다.

소버린은 10월25일 기소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

의 형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기소된 이사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사회 사무국장인 황규호 SK CR전략실장은 이사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주요 주주의 법적 권한을 존중

해 심도 깊게 논의했지만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 부결된 안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해 <3년 동안 동일제안 반

복금지>라는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소 후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안건은 2005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를 소집해 논의할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와 주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전체 주주의 이

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고 법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대형 법률법인  

3곳의 자문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버린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가 독립성을 천명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

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그러나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소버린측이 이사회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해 양

측의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소버린이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사태가 일단락되겠지만 받아들일 때에

는 SK 이사회가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소버린측이 요구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 주

주의 2/3 이상 찬성과 전체 의결권의 1/3 이상 찬성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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